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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를 위해 S.T.O.P. 하세요
- 인천시, 22일 시민 참여 지구의 날 행사 개최 -

- 국내 최초, 공공청사(전면) 1.5℃ 기후위기시계 제막 … 체험부스 운영 - 

- 8시 소등행사엔 지역 랜드마크 15개소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참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53회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 시청 애뜰 

잔디광장에서 시민 참여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구의 날’행사 주제는 ‘지구를 위해 S.T.O.P.(Save 

Together for Our Planet)하세요’로, 지구를 위해 에너지과소비·일

회용품·탄소발생·기후위기시계를 멈추자는 의미다. 

식전행사로 마련된 이유경 극지연구소 박사의‘북극과 기후변화’강

연회가 오전 9시 시민과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열리며, 

오전 10시부터 인천애뜰에서는 남동구 청년일자리사업 대표 브랜드,

푸를나이 Job Con의 공연과 UCC 영상대회 작품을 상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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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부터는 지구의 날 기념식, UCC 영상대회 시상식과 함께  

기후위기시계 제막식이 열린다. 기후위기시계는 산업화 이전보다 1.0

9℃ 상승한 지구 평균온도가 1.5℃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것

으로 국내 공공청사 설치 최초 사례다.

이밖에도 환경&탄소중립을 체험할 수 있는 16개 부스를 운영해 체험

행사와 기후위기시계 인증샷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한다. 

한편 오후 8시부터 10분간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참여하는 ‘지구의 

날 소등행사’에는 인천대교, 수봉공원 송전탑 등 지역 랜드마크 15

개소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백민숙 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인천은 제48차 IPCC총회에서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1.5℃ 인천선언도시로서, 민선 8기에 국가보다 5

년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저탄소도시 국제포

럼,‘22.12.6)했고, 특히 이번에 1.5℃ 기후위기시계를 인천시 청사 전

면에 설치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범시민 인식 전환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해 탄소중립을 체험하고 행사 당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소등행사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 드린

다”고 말했다.

<붙임> 지구의 날 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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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53회 지구의 날(4.22.) 기념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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